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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심풀이 자치복권이 1억원 당첨!

3년전 결혼한 후 남편과 함께 큰 언니가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가 일을 도

와주고 있는 조씨. 결혼하기 전부터 어린이집에서 일을 해왔고 남편은 운전직

이었는지라 언니의 유치원 확장으로 부부가 언니일을 쉽게 도울 수 있었다. 

조씨는 선생님으로 남편은 유치원차 기사로. “언니가 사실 저희를 도와준거

죠. 다른 사람을 쓰면 될 걸 굳이 우리를 부른 것은 좀 더 우리를 빨리 안정

되게 해주려는 배려였죠.”

3년동안 정말 열심히 자기 유치원처럼 일해온 조씨부부.  함께 사는 시어머니

가 집안 일을 맡아해 주고 부부는 유치원 일을 하면서 오손도손 살아왔다. 검

약하게 살아온 덕분에 큰 돈은 아니지만 좀 큰 전셋집으로 옮길 여유가 생겼

다. “이제는 일을 쉬면서 아이를 가져야죠. 돈도 중요하지만 자식농사가 일순

위쟎아요.” 

하지만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.  일단 부부가 언니 밑에서 나와 남편은 따

로 직장을 구하고 자신은 집안 일을 돌보려고 그만 둘 무렵에 자치복권 1억

원에 당첨된 것이다.  당연히 계획이 바뀔 수 밖에.  일단 당첨금으로 전에 

돈과 합쳐 아파트 한 채를 사고 놀이방을 차리기로 한 것.  시어머니도 정정

하신 터라 둘이 하면 손을 안 빌리고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.  남편은 

따로 직장을 잡고, 수입은 더욱 더 늘고 직장이 자신의 집이니까 아이도 가질 

수 있고.  자치복권 당첨으로 조씨는 돈과 아이,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

을 수 있었다.

유치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조모(29. 경남 통영)씨가 

심심풀이로 자치복권을 긁었다가 1등에 당첨됐다. 1억원. 

그녀는 당첨금으로 당당하게 독립을 선언, 조그마한 놀이

방을 차리게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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